
3김도영30홈런-30도루2024년 8월19일 월요일

도영아, 겸손잃지말고꾸준히지금처럼만해주렴

아버지김현수씨가바라본김도영

토목기사로일하며아들뒷바라지

어릴때활달하고뛰는것좋아해

이모적극권유야구부학교전학

보약따로안먹이고레슨도안해

40-40보다팀우승에힘보태길

KIA타이거즈김도영(오른쪽)이광주동성고3학년재학시절아버지김현수씨와함께경기도포천산정호수산책로를걷고있다. 김현수씨제공

언제든나올기록이었기 때문에 도영

이에게부담을주고싶지않았어요. 편하

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기록을

달성해줘서정말대견합니다.

KIA타이거즈김도영을묵묵히뒷바라

지해온 아버지김현수씨의감회다. 김도

영은토목기사로직장생활을하는아버지

를비롯한가족들의응원과지원속에광

주와타이거즈를넘어한국야구를대표

할선수로성장했다.

지난 15일쏘아올린홈런포는김도영

의진가를입증시켰다. 김도영은이날고

척 키움전 5회초 1사 1루에서 엔마누엘

데헤이수스를상대로중월투런포를터

트리며KBO리그역대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를달성했다.

김씨는 특별한느낌은없었다. 드디어

됐다고만 생각했다며 아들에게는 부담

을주지않으려고했다.도영이도안타하

나씩 치면서 감각을 끌어올리면 충분히

30-30 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했기

때문에믿고있었다고소감을밝혔다.

아버지김씨는덤덤하게말했지만프로

3년차앳된선수가30홈런-30도루를기

록했다는것은놀라운일이다.

데뷔첫해인 2022시즌 3홈런, 2023시

즌7홈런에그쳤던김도영은올해급격한

성장세를 이뤄냈다. 특히 20세 10개월

13일의나이로1996년박재홍(현대유니

콘스)의 최연소기록을 2년이상단축했

다.

김도영의 아버지김씨도어릴때는야

구유망주였다.광주송정동초등학교에서

투수와내야수로선수생활을하다운동을

포기했지만그의야구DNA는아들에게

그대로전수됐다.

김씨는 도영이가초등학교 때부터 발

이빨랐기때문에주루나도루에서는강

점이분명했다.도루는30개이상충분히

할수있을것이라생각했다면서도 이렇

게빨리성장할줄은전혀몰랐다.올시즌

개막할때도30홈런-30도루는감히생각

도안했던일이다고회상했다.

김도영의야구인생첫발은이모인홍

의정씨역할이컸다.워낙활달한데다뛰

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조카의 에너지를

운동으로승화시키자는게이모의판단이

었다.

이때문에김도영은광주효덕초등학교

4학년때야구부가있는대성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야구선수의길을걷기시작

했다. 김도영은야구부입단초기에는외

야수를 주로 소화했지만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내야수로전향한뒤이포지션이

지금까지이어졌다.

김씨는 도영이가초등학교 때부터 워

낙에너지가넘치다보니이모가 야구를

시키면운동에힘을쏟을수있을것이라

고권유했다며 초등학교때는주로외야

수로뛰다가6학년막바지에내야수를시

작했다고설명했다.

초등학교와중학교시절김도영의가장

큰 고민은힘이었다. 스피드에서는어린

시절부터확실히두각을나타냈지만프로

에서30홈런을거뜬히때려낼수있는힘

있는타자가될거라고생각하기는어려

웠다.

김씨는 도영이엄마가 초등학교 운동

회에서달리기1등할정도로빨랐는데그

영향을받은것같다.누나들도굉장히빠

르다며 도영이가중학교에입학할때는

키가앞에서세번째정도일정도로작았

는데졸업할때까지20㎝이상컸다.키가

크면서힘도자연스럽게붙은것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약같은걸따로먹이지않았

고개인레슨도안받았는데정말신기하

다. 타고났다고해야하나싶다며 프로

에와서도부상때문에2년동안고전했는

데올해설움을다털어내는것같다.도영

이는늘자신있어했는데걸맞은활약을

보여주고있다고뿌듯해했다.

아버지로서자식이더잘되길바라는

욕심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담감은 일체

주지않겠다는생각이다.남은시즌 40홈

런-40도루 의가능성이충분하지만개인

기록보다는팀우승에집중해달라는당부

다.

김씨는 개인기록에부담주고싶지않

다. 차근차근 홈런도 치고 운도 따르면

40홈런-40도루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며 도영이스스로도기록보다는팀을위

해 출루에집중하겠다고했다. 홈런보다

는출루로점수를더내면서팀우승에힘

을보태주길바라고, 안다치고겸손하고

꾸준하게 지금처럼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규빈기자 gyubin.han@jnilbo.com


